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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트럼프 대통령의 北·中간 무역 40% 증가 비판 및 중국의 반박

○ 트럼프 트위터(7.5), “지난 1/4분기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이 40% 가까이

증가”

北의 ICBM 시험발사 성공 주장에 대해 美 고강도 대북 제재 예고

트럼프, 北·中간 무역 급증을 지적하며 중국 비판

○ 中 관영매체 환구시보(7.7), 트럼프의 北·中 무역 40% 증가 주장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반박

“1분기 北·中 무역 수치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제하 社評에서 北·中

무역은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1분기 무역 증가는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함을 지적

인도주의 교역이 4배 늘었을 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님을 강변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경제를 무너뜨려 북한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와 중국사회가 바라는 바가 아님

☞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美측 주장과 “對北 

인도적 식량 수출만 늘었을 뿐 北·中 무역 감소세”라는 中측 

반박의 충돌

최근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對中 수출은 2017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13.2% 감소했지만 對中 수입은 29.1%나

증가해 北·中 총무역액은 10.5% 늘어난 것으로 추계

對北제재가 지속되고 그 강도 또한 강화됐지만, 北·中 무역은

오히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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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中 접경지역에서의 비공식무역, ‘풍선효과’처럼 확산 실정

○ 北·中간 공식무역이 비공식무역으로 불가피하게 전환

접경지역 중국측 세관의 통제 강화로 북한 외화벌이 축소 지속, 

그 충격 여파가 북한 내부로 확대

결국 北·中간 공식무역은 비공식무역의 전환으로 상호 탈출구를 모색

○ 북한의 對中 무역전략 전환 및 중국의 비호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이후 北·中간 비공식무역(밀무역) 확대 

추세

北 사업기관 관여로 인해 北·中 무역업자간 비공식무역이 안전하게 

추진되고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

北 사업당국 관여의 의미는, 그동안 北·中간 공식무역이 중국측의 

다양한 경제제재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北·中간 무역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었다는 반증

이에 따라, 北 사법당국이 본격적 개입을 통해 北·中간 공식무역

에서 비공식무역으로 전환시킴에 따른 안전을 담보해 줌으로써 공식무역의

지속적 감소를 비공식무역으로 상쇄시키고 있는 실정

○ 그러므로, 중국의 北·中 무역 감소세라는 반박은 ‘눈감고 아웅하는 格’

비공식무역의 확대는 밀수라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비공식무역 또는 밀수가 보따리무역 규모로 작다고 평가할 수 없음

공식무역이 음성적으로 전환되어 ‘비공식무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일정한 규모로 파악되므로, 관련 상황의 파악이 시급한 실정 

요컨대, 중국은 北·中동맹을 통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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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사항

○ 北·中 무역 변화의 면밀한 검토와 감시 필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 北·中간 무역의 음성적 발전은 

향후 미국의 對中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로 이어질 것임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가 한국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국회 정보위와 외통위 등 관련 사항 점검 필요

北·中 무역관계의 변화양상 및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내용의 시급한

파악 필요


